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인권 조사 보고서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에서는 종교, 인종,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줌머(Jumma)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는 난민인권센터(난센), MBC와 협력하여 2009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치타공 산악지대(CHT)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김종철 변호사,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팀장, 그리고 MBC의 이영백 피디가 함께 했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의 일부는 지난 10월 9일 MBC ‘W’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재한줌머인연대(JPNK)는 치타공산악지대의 인권 유린 상황을 한국의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이번 현지 조사의 내용을 보고서의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조사 보고서 발표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PNK 회장 Kyaw Ming 드림
날짜와 시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13:00시~15:0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금세기빌당 14층)

일정
13:00~13:10 개회사-                                                        
13:10~13:15 축사-홍세화 (난민 인권센터 대표)

13:15~13:25 연대사-
·          오경석 박사(한양대학교 다문화 연구소)
·          구도완 박사(환경사회 연구소)
13:25~13:30 현장조사팀 소개
13:30~14:10 보고서 발표-김종철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최원근(난민 인권센터14:10~14:20 포토 슬라이드 쇼
14:20~14:35 다큐멘터리 클립 상영 
14:35~14:50 Q&A

14:50~15:00 사진 촬영 및 폐회
사회: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공동대표)
문의: 031-997-5961(사무실), 010-6370-6899(사무국장)
02-712-0620(난민인권센터)






